
 ○ 부천시 시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정치권과 시 정부간 이견이 있

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은 ? 

(별지2)

□ 질문의원 : 조성국 의원

( 답   변 )

  ○ 추모공원조성사업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즉 국가 및 지방

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반드시 

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고 따라서 국회의원은 이 사업을 추

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.

  ○ 그럼에도 정치권 즉 10월 26일 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이 반대입장

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 일부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

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.

  ○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나가 다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면서도 

혐오시설로 각인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

문에 어느 지역이든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

     일부 정치인이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광역시설에 

관하여도 우리 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인천, 시흥, 안산, 고

양, 안양, 파주 등에 협의한 바 한결 같이 「불가」하다는 답변에

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임

  ○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추모공원 즉 장사시설은 혐오시

설이 아닌 자연친화적이며 필연적 시설임을 인식시키면서 장사문

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것임

  ○ 여러번에 걸쳐 견학한 수원 연화장․제주 양지공원의 경우 이미 



5년 전에 시설된 것임에도 무연․무색․무취 등 인체에 무해한 

것을 알 수 있었고, 장사문화의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일본․

유럽의 경우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

하는 바가 크다 하겠음

  ○ 우리 시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어느 지역의 장사시설보다도 더 

업그레이드된 장비로 갖출 것이며, 특히 유골을 고온으로 일정시

간 가열하면 「영옥」으로 제조되어 혐오감 없이 가정에서도 봉

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타 시설보다 완전 차별화해 나갈것

임 

     또한 주변에는 현재 생태박물관을 중심으로 식물원이 완공단계

에 있고 곧 청소년수련관과 수목원이 들어서고 문화도시의 상징

이라 할 수 있는 문예회관도 건립하여 문화공원벨트화 시켜서 

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

  ○ 장사시설은 86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시민의 경제적․심리적 

부담을 해소시켜 주는데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

바라겠음.


